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 한줄요약

여섯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가 등장하는 본생담 〈샤단타(Chaddanta) 자타카〉는 

질투와 시기심에 자신과 소중한 이들까지 파멸시킨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다. 

이 본생담은 5~7세기 중앙아시아 석굴 벽화에서 다수 도상화돼 나타난다. 
여섯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왕8

질투·시기, 나 자신도 망친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그리

고 타인에게 가장 해악을 끼칠 때가 마

음에서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났을 때라

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란 이웃

이 지닌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며, 시기란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대방에게는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라고 물으며 갈등의 중

심을 나에게 두는 것이 질투로서 질투는 

때로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의지

를 불러일으키고 경쟁심을 유발하여 열

심히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반

면에 상대방이 소유한 좋은 것을 보면 단

지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해지는 감정이 시

기(猜忌)로, 시기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

하면서 타인이 잘되거나 좋은 것을 가지

고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소유의 대상이 물건이 아닌 사람일 경우,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

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거부감과 상실감

을 정신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치는 벼

락과 같은 파괴력을 지닌다고 한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서도 부처

님의 애정을 받지 못하고 질투와 시기심

에 자신과 소중한 이들까지 함께 파괴시

킨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根本

說一切有部毘奈耶藥事)〉, 〈 현우경

(賢愚經)〉, 팔리어로 기록된 〈자타카

(Jataka)〉에는 어리석은 시기심으로 자

신을 두 번이나 죽인 여인의 이야기가 있

다. 바로 ‘육아상(六牙象) 본생담’ 혹은 

‘샤단타(Chaddanta) 자타카’라고 불리

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로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위성 출신의 어떤 젊은 비

구니가 부처님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

고 ‘윤회를 반복하면서 내가 저렇게 아

름다운 분의 아내가 된 적이 있었을

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생이 떠올

랐다. 먼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라나시국의 샤단타라는 여섯 개의 

어금니를 가진 아름다운 코끼리 왕이

셨을 때, 그분의 둘째 왕비 큘라슈바다

였던 전생을 생각해 내었다. 

이러한 전생이 떠오르자 그 기쁨에 

감격했으나, 곧 다시 코끼리왕 샤단타

에게 소눗타라라는 사냥꾼을 보내어 

독화살을 쏘아 그 목숨을 빼앗은 일이 

있었음을 기억해 내었다. 샤단타는 히

말라야의 숲속에서 8만 마리의 코끼

리들을 이끄는 왕으로서 오묘하게 빛

나는 여섯 개의 어금니를 지녔으며, 마

하슈바다와 큘라슈바다라는 아름다운 

두 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어느 날 샤단타가 사라쌍수를 코로 

흔들었는데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들

은 첫째 왕비인 마하슈바다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붉은 개미와 나뭇가

지는 둘째 왕비 큘라슈바다에게 떨어

져 샤단타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더해서 샤단타가 첫째 왕비에게만 아

름다운 연꽃을 선물하는 모습을 본 

둘째 왕비는 너무나 화가 나서 다음 

생에 샤단타에게 복수를 할 것을 맹

세하며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고 목

숨을 끊었다. 

얼마 후 큘라슈바다의 소원대로 선

현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여인으로 태

어나 바라나시의 왕비가 되어, 샤단타

에게 복수할 결심을 했다. 그녀는 자

신을 사랑하는 왕에게 거짓으로 큰 병

이 든 행색을 하며 자신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으면 상심하여 죽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왕에게 말한 왕비의 소원

은 히말라야에 사는 여섯 개의 어금니

를 지닌 흰 코끼리의 어금니 한 쌍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왕은 전국의 사냥꾼을 모았

는데, 그중에서 사냥꾼 소눗타라에게 

왕비가 샤단타가 사는 곳을 알려주며 

코끼리의 어금니를 뽑아오라고 명령

했다. 수행자처럼 보이려고 승려의 가

사를 입은 사냥꾼 소눗타라는 마침내 

샤단타의 경계심을 허물고 기회를 엿

봐서 독이 묻은 활을 쏘아서 그를 붙잡

고 어금니를 뽑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톱으로도 

칼로도 어금니를 뽑을 수가 없었다. 

그때 코끼리 샤단타가 왜 자신의 어금

니를 뽑으려고 하는지 물으니 사냥꾼

은 왕비의 소원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그 말을 들은 샤단타는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코로 어금니를 뽑아서 사냥꾼

에게 주고 죽음에 이르렀다. 바라니시

의 궁궐로 돌아온 사냥꾼은 왕비에게 

샤단타의 빛나는 어금니 한 쌍을 올리

며 지난 상황을 설명하자, 왕비는 전생

에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 코끼리 왕 샤

단타를 떠올렸다. 왕비는 자신이 남편

을 죽게 만들었다는 슬픔에 가슴이 찢

어져 죽음에 이르렀다. 

위의 이야기에서 샤단타 코끼리는 석

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며, 둘째 왕비 큘

라슈바다와 바라니시국의 왕비 선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온 젊

은 비구니의 전생이다. 그리고 사냥꾼 소

눗타라는 당연하게도 제파달다의 전생

이다. 이 ‘육아상 본생담’과 관련된 그림

은 기원전 3~2세기경 조각된 인도의 바

르후트(Bharhut) 스투파에서부터 출현

하며, 기원후 5세기경 조성된 아잔타 17

굴과 6~7세기경 제작된 중국 신장성 위

구르자치구 쿠차(庫車, Kucha)의 키질

(克孜爾)석굴 7·14·17·38·206굴에

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5세기경에 그려진 아잔타 17굴의 

〈샤단타 자타카〉를 살펴보면 직사각형

의 넓은 화면에 흰색의 거대한 코끼리가 

자신의 코로 상아를 휘감아 뽑고 있으며, 

그 앞에 활과 화살을 들고 앉아 있는 인

물이 묘사돼 있다. 

앞서 살펴본 본생담 경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흰 코끼리는 부처님의 전생

인 코끼리 왕 샤단타일 것이며, 활과 화

살을 들고 샤단타를 바라보는 인물은 데

바닷타의 전생인 사냥꾼 소눗타라로 보

인다. 

그림의 정황상 샤단타가 코로 어금니

를 뽑는 장면을 통해서 이미 소눗타라에

게 독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바

라나시의 왕비가 자신의 어금니를 원해

서 소눗타라가 깊은 산속까지 샤단타를 

죽이러 왔음을 알게 된 시점을 표현한 것

으로 추정된다. 그림에서는 표현되지 않

은 소눗타라를 원망하지 않는 샤단타의 

마음과 스스로 자신의 어금니를 뽑아주

는 샤단타의 고통은 감히 희생과 보시라

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다.(그림①) 

그리고 샤단타의 어금니를 가지고 바

라나시 왕궁으로 돌아온 소눗타라가 왕

비에게 한 쌍의 어금니를 쟁반에 받쳐서 

올리는 장면이 묘사돼 있고, 맞은편에 침

상에 누운 여인이 시종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왕비가 

소눗타라가 샤단타를 죽이고 어금니를 

얻은 과정을 들으며, 전생에 사랑했던 남

편을 죽였다는 괴로움과 충격에 쓰러져 

가슴이 찢어져 죽었다는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림②)

아잔타 17굴처럼 서술적으로 본생담

의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

지만, 바르후트 스투파나 키질 석굴처럼 

하나의 공간에 이야기의 가장 핵심 부분

만을 도해하는 경우도 있다. 

키질석굴 17굴의 〈육아상 본생도〉는 

위의 아잔타 17굴의 〈샤단타 자타카〉와 

같은 내용을 도해하고 있지만, 마름모 

형태의 화면에 하나의 장면만이 간략히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화면구조는 키질 

석굴에 그려지는 본생도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각 본생담들에서 갈등의 최고

조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시각적으로 뚜

렷하게 강조하여 도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름모 형태의 화면 오른쪽에 숨어있

었던 함정에서 나와 활시위를 겨누고 있

는 인물이 보인다. 이 장면은 사냥꾼 소

눗타라가 샤단타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서 수행승으로 보이려고 승려의 가사를 

입고 가사 안에 독화살을 숨기고 있다가 

샤단타 혼자 있는 기회를 엿보다 마침내 

독화살을 쏘았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화면 왼쪽에는 활의 시위를 당

기고 있는 사냥꾼 소눗타라를 바라보는 

파란색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배경인 바

라나시 왕궁도 히말라야 산속의 많은 코

끼리들도 생략된 그림이지만, 충분히 본

생담 이야기의 앞뒤 배경이 짐작되게 그

려졌다. 그림을 보는 사람이 가슴 졸이며 

제발 샤단타가 소눗타라가 쏜 독화살을 

맞지 않았으면, 차라리 멀리 도망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긴장감을 잘 표

현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다스리기 어렵

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둘째 왕비 큘

라슈바다와 바라나시 왕국의 왕비가 생

을 거듭하면서 시기심과 복수심에 자신

을 버리고 결국은 사랑하는 상대까지 파

괴한 결말이 너무도 안타깝고 허무하다. 

최고의 복수이자 최선의 자비심은 깨끗

이 잊고 선하게 아주 잘 사는 것이라는 

흔한 말이 너무도 가슴 깊이 와닿는다. 

여섯 어금니 가진 코끼리 본생담

질투로 자신과 타인 파멸로 몰아

5~7C 중앙 아시아 벽화 도상화

“누군가를 미워말라” 가르침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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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①. 아잔타 17굴 벽화인 〈샤단타 자타카〉부분으로 5세기에 조성됐다. 어금니를 뽑는 샤단타가 묘사돼 있다. 

그림②. 아잔타 17굴 벽화인 〈샤단타 자타카〉부분. 샤단타의 죽음을 듣고 슬픔에 누운 왕비가 그
려져 있다.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